
10년을 함께 한 학산마당극 놀래 ‘동행 그리고 공감’ 이 함께한 아름다운 여정!

                                                          문경숙(시민 활동가)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 1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
그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내 주는 마당이 ‘학산 마당극 놀래’다
돌아보니 나도 어느새 그 10년 속에 함께 하고 있었다.
관객 참여로 문화 PD로 홍보 서포터즈로, 놀랩으로, 관객평가단으로 동아리 활동 영
상 기록으로 영상작품 참여를 했다.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일이 떠오른다. 도화동 교회에서 연극동아리 촬영을 마치고 집
으로 돌아오는 길은 밤 10시가 훌쩍 넘었었다. 주변의 절반은 재개발로 인하여 듬성
듬성 비어 있는 어스름한 골목길을 내달려 집으로 온 적이 있다. 그렇게 학산 마당극
은 내 삶의 어느 한순간을 채워 놓고 있었다.

코로나로 만날 수 없었던 그해엔 설마 문을 열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축제를 진행했다. 설마설마했는데…. 이렇게 해내는구나!
그렇게 이어 온 학산 마당극 놀래의 10년이었다.

자신의 마을의 명예를 걸고 일상의 바쁜 시간을 쪼개 마을 이야기를 써내고 연극으로 
춤으로 낭독극으로 드라마로 마당의 무대를 채워 냈다.
10주년 학산 마당극 놀래는 ‘동행 그리고 공감’이란 주제에 걸맞게 지난 시간의 총 
집합체인 무대였다. 등살을 따갑게 내리쬐는 날씨에도 많은 놀래 마니아분들이 수봉
공원 무대를 찾았다.

시음 코너에서 한 잔의 막걸리도 맛보고 신나게 드론도 날려 보고,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걱정 인형도 만들고 놀래 인형 탈을 쓰고 기념촬영도 하고 축제장이 열기가 강
한 햇살보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더 뜨거운 현장이었다.

추억, 그리고 감동
놀래 마당에 가면 늘 잔잔하게 전해주는 감동이 있어서 눈물샘이 터지곤 했다.
올해도 역시나 아직 해가 지기엔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눈물이 툭 터지고 말았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낸 ‘두 개의 항아리’ 어떻게 이런 생각을 찾아냈을
까? 놀라울 정도로 공감이 가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에 미안함과 동시에 감동



이 터져 나왔다.

재개발로 사라져간 동네의 이야기, 동양장 사거리에 그런 사연이 깃들어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 베트남 버전 ‘콩쥐 팥쥐’ 이야기엔 원어로 듣는 맛이 새로 왔고 이국
에서 고국의 언어가 간절했을 이주민들의 삶을 떠올리니 먹먹한 그리움이 가슴 가득 
미어져 왔다.
‘엄마의 의자’ 어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치매의 아픈 이야기를 의자를 매
개로 풀어낸 이웃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눈물짓게 했다.
공연 사이사이 맛난 간식처럼 이어진 음악공연과 연주도 멋진 무대였다.

옹고집 같은 끈기와 열정이
학산 마당극 놀래 10년이란 긴 시간을 이끌어 온 힘은 역시 사람이란 걸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 것이다.
10년이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베어져 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뇌의 날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열정과 수고가 담겼음을,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었음이 참 행복
했다. 학산 마당극 놀래의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랜 시간 봐온 
분들이 뵈니 반가움과 수고해 주신 감사함이 겹쳐서 울컥했다.
축하한다는 말과 등을 다독여줄 뿐 딱히 뭐라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감사
함을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

이곳에다 일일이 이름을 다 거론할 순 없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을 확신하다.
학산 마당극 놀래는 1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마을 이야기를 찾아냈고 지역의 문화활
동가를 키워내는 일도 해냈으면 많은 문화 예술 활동가들의 현장 활동의 장이 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에겐 꿈을 펼치는 무대를 선사했고 함께 문화 예술의 세계로 ‘동행’
을 끌어내기도 했다.
10년을 이끌어온 기록은 우리나라 마을 축제, 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한 예술 한 마당
으로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학산 마당극 놀래’라는 시민창작예술축제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지길 바란다. 함께 이끌어오며 수고한 모든 분께 온 마음에 대해 감사의 박수를 드린
다.


